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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보도내용>

□ 2024.11.25. 국민일보는 ｢정부지원 풍력사업 부적격자 선정?…당국 부실 

검증 논란｣ 기사에서,

 ㅇ 감사원이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 허가 취소 검토 의견을 전달했으나, 

산업부가 약 7개월 간 허가취소 검토를 지체하였고,

 ㅇ 그 사이 동 허가취소와 관련된 자(‘비그림파워코리아’)가 투자하고 있는 

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

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.

<산업통상자원부 입장>

□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은 ‘새만금해상풍력’이 ’15.12월 발전사업 허가를 

취득한 사업으로서, 산업부는 ‘새만금해상풍력’이 ’15년 허가 신청 당시 

허가 취득을 위해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또는 허위의 

서류 제출이 있음을 확인하고, 

 ㅇ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전통지, 청문 및 전문가 토론 등 전기위원회의 

면밀한 심의 절차를 거쳐 ’24.7월 동 발전사업을 취소 결정하였음

 ㅇ ‘비그림파워코리아(공동대표 해럴드 링크, 페라다크 파타나찬)’는 새만금 

풍력 발전사업에 ’19년 이후 투자한 법인으로서, 동 취소의 원인이 된 

’15년의 거짓ㆍ허위 서류 제출과는 무관한 법인임

발전사업 허가의 취소가 지체돼 풍력사업에 
부적격자가 선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


□ 영광 낙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‘명운산업개발’이 ’19.1월에 발전사업 

허가를 취득한 사업으로서, ‘비그림파워코리아’는 ’23년 동 발전사업에 

투자ㆍ융자한 것으로 확인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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